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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방 후 1950-60년대 이국성을 담고 있는 대중가요를 분석함으로써 관광언어의 차별적 특징으로서  이국성이 포함되
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이국성의 불안과 떠나온 출발지와의 고리로서 친숙성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노래가사

를 통해 재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대중가요의 작사가들은 개인적 체험 혹은 작가적 상상력 발휘를 통해 노래의 배경이 
되는 외국의 특정장소의 이국성을 과장, 재창조 더 나가 정형화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동시에 친숙한 언어를 사용하면
서 장소를 의인화하거나 해당 장소의 젊은 처자를 등장시키거나 혹은 작중 화자가 떠나 온 고향을 의도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국성의 불안을 완충시키고 있다.  연구를 통해서  20세기 초· 중반에 잠재적 관광객이 가진 관광지에 대한 당시의 대중의 
집단적 상상력을 알아보는 시도이기도 하다.

Abstract  This paper aimed to explore the possible popular song's linkage to tourism promotion material. Especially
focusing on the lyrics of Korean popular song, which explicitly containing exoticism in title or lyrics in early and
mid of 20 centuries, this research verified how authors represented the one of Dann's language of tourism thesis: 
strangeness perspective in tourism and language of differentiation. Result suggested that song writers, as of their 
imaginary by-product or personal experience, present exoticism in lyrics of song in various ways: exaggerating, 
creating, stereo-typing exotic place. Fulfilling the Dann's idea, songs elaborately delivered familiar words, 
conspicuously by personifying place, allocating young ladies and mentioning origin or hometown. The research was
efforts to find the origin of entertainment contents savvy-tourism promotion and also traced potential tourist's 
collective imagination toward potential overseas tourism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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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수년 동안의 한류열풍으로 요약되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관광수요 창출기능에 주목한다[1], [2,3]. 대중
문화 특히 영화 및 드라마가 특정 장소를 배경으로 제시

함으로써 해당 장소에 대한 간접광고(PPL) 역할을 한다
는 전제하에[4] 장소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관광객의 행
태에 관한 관점과 함께  장소의 이미지연구가 주로 진행

되었다[5,6,7,8].
본 연구는 관광현상 현상 관련하여 대중문화와의 관

계, 특히 대중가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대중가요는 근대이후 대중매체에 의해 전달되면서 나

름의 작품적 관행을 지닌 서민의 노래로 작사가와 작곡

가가 자기의 이름을 내걸고 창작되며 상업성을 가진다

[9,10].
이동순[10]은 최근 K-POP은 관광을 포함하여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킬러콘텐츠로

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소셜미디어에 힘입은 가수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12억 뷰와 빌보드
차트 2위를 달성한 사례가 있다[12]. 또한 대중가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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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유사성을 가진 시장을 대상으로 할 때 문화할인

의 감소효과가 있다는 것도[13] 대중가요가 창출하는 관
광 수요창출의 기대감을 높여준다.  노랫말에 등장하는 
장소에 노래비를 세우고 노래를 부른 가수의 출신자를 

활용한 스타마케팅 역시  대중가요를 활용한 관광산업과 

관련이 있다[14].  
한국의 대중가요사에서 해방 후 특정 외국명, 외국의 

장소, 외국과 관련된 단어를 제목 및 노랫말을 포함하여 
대중가요 소비자로 하여금 이국적 정서 혹은 이국성

(exoticism)을 호소하는 대중가요들이 대거 등장하여 바
야흐로 대중가요가 만국의 집합소가 된 현상[15]이 있었
다. 특히 작사가 손로원은 1950년대 <홍콩아가씨, 1952
년 발매> 등을 통해 이국적 분위기의 가사를 통해 다양
한 외국적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데 비록 국적분명의 노

래이지만 과감한 상상력과 파격으로 주목받았다[16]. 
이에 따라 대중가요의 가사(text)를 분석함으로써 당

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세계관을 유추하려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17,11]. 음악을 만드는 것은 상징 활동이고 이는 
실재를 구성하며 세계제작(world making)행위가 된다
[18]. 대중가요는  해당 노래가 유행하는 시기를 살아가
는 동시대 사람들의 문화로서 이들이 대중가요를 자발적

으로 수용함으로써 존재한다. 동시에 대중가요의 창작자
는 대중의 경험과 관심사, 인식과 정서, 욕망 등을 대중
가요 속에 어떠한 식으로든 드러냄으로써 대중과의 공감

대를 이루어 낸다[18]. 즉 대중음악은 창작자가 대중에
게 전달하는 메시지이지만[20], 메시지가 전달되기 위해
서는 대중의 마음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관광지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관광행동으로 옮기게끔 하는  텍스트의 역할 즉 관광언

어(language of tourism)로서 대중가요 노랫말이라는 가
설을 제시하고 어떠한 형태로 표현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즉 여행사 직원이 제공하는 관광지 브로슈어, TV 
홈쇼핑의 쇼 호스트가 전달하는 여행상품 세일즈멘트, 
여행 작가들에 의해 쓰인 여행기의 문구들과 같은 역할

을 대중가요 노랫말이 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논의들, 즉 이국성을 표출하고 

있는 대중가요는 당시의 대중들이 충족하지 못하는 해외

로의 관광 경험과 욕망을 대리 충족해주는 역할을 하였

으며[21] 더불어 이국성을 띤 노래들이 관광지 프로모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22]에 대한 후속작업이기도 
하다. 관광사적으로 볼 때 한국인의 해외로의 관광이 

1980년대 중·후반에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방 후 1950-1960년대에는 잠재관광객으로서의 대중
가요 팬들은 관광지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이미지는 상

당히 제한적이었다. 대중가요가 관광지 이미지 형성의 
유력한 원천이었다고 사료되며 특히 1950년-60년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일련의 이국성을 담은 대중가요는 더

욱 그러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이국성을 담고 있는 대중가요는 관광언어로 볼 

수 있는가? 그러하다면, 두 번째로 당시의 대중가요는 
이국성을 어떠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당시의 대중가요가 제시하는 이국성이 오늘날 다양한 형

태로 활용되는 관광언어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주는 시사

점은 무엇인가?  
  

2. 이론적 고찰

2.1 관광언어와 대중가요 가사

Dann[23]은 언어가 관광현상의 중심이 되는 요인임
을 강조하는 언어사회학적(socio-linguistic) 접근을 취하
면서 정적인 혹은 동적인 사진, 문서화된 텍스트, 시청각
적 제안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언어(language of 
tourism)가 제시되고 있다고 하였다. 관광언어를 역사, 
지리, 예술 등 여러 인접분야에서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의사소통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잠정적인 관

광객을 실질적인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설득하고 호소하

고 유혹하는 언어로 보았다[24].  
 Dann[23]은 계속해서 관광을 차별화의 언어(tourism 

as language of differentiation)로 제시하였는데 관광홍
보물에 의도적으로 이질성(strangerhood)과 친숙성
(familiarity)을 나타내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즉 출발지와는 다른 관광지에서의 이질성은 관광객들에

게 신기성(novelty)의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동
시에 위험이 동반되기에 친숙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이분

법적으로 대응시킨다. 이질성은 새로움, 새로운 경험에
의 추구이며[24] 보다 구체적으로 primitive, simple, 
unsophisticated, natural, exotic, spectacular, remote, 
unspoiled, timeless, unchanging 등이 사용된다[23]. 
관광언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상겸

[25]은 관광언어를 관광과 관련된 언어로 정의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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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관련해서 관광, 여가,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개념정
의를 시도하였다. 일제 식민지 말기의 관광잡지인 <관광
조선>은 조선으로의 관광을 소개하면서  가요 및 민요와 
함께 기생을 소개한 바 있다[26]. Dann[27]은 브로슈어
에 나타난 관광언어를 대상으로 시니어 관광이 촉진되고 

있는 방식을 내용분석하였다. 또한  트위터나 인터넷 블
로그에 나타나는 언어들은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체험을 담음으로써 자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는[28] 측면에서 관광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승재([24]는  Dann이 제시한 관광언어의 네가지 측면
에서 테마파크에 관한 영문 관광홍보물을 분석한 바 있

는데 특히 이질성 관련하여 remote, far, unknown 등을 
재확인하였다.
대중가요의 가사를 통해 장소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29,30,31]. 음악이 연행예술(performing art)로 불
리는 것은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치지 않고 음악을 통해

서 사회적 의미를 연행하기 때문이다[32]. 따라서 음악
이란 사람과 사람,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 초자연적 
세계의 관계를 모델로 삼고 은유한다. 음악을 소비한다
는 것은 청자가 다른 장소들과 더 공감하고 더 적극적으

로 관계를 맺도록 만드는 만큼 청자를 음악적 공간이동 

혹은 상상의 이국적 모험에 참여시킬 가능성이 높다

[33]. 또한 음악을 생산한다는 것은 특정 장소 혹은 지역
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며[34] 따라서 영화나 드라마
와 마찬가지로 생산하는 주체의 이데올로기를 포함하고 

있다[35]. 
김상원[14]은 1970년대에서 2000년대 가요의 가사를 

분석하면서 관광행태와 함께, 일상탈출, 낭만 및 이상향, 
향수 및 추억 등을 정서가 있다고 하였다. 부산 관련한 
노래의 가사는 부산을 이별의 정조와 함께 마음속에 그

리는 고향이나 연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서 제시하고 있다[36]. 채혜성·권차경·이동화·강영조[37]
는 대중가요 가사가 바다경관을 나타내는 방식을 연구하

였는데 경관의 요소로서 배경요소(경관의 바탕을 이루는 
날씨, 시간, 계절 등과 주요소로서 전·후방에서 시선을 
모으는 경물들), 오감적 체험, 시선(정태적 시선과 동태
적 시선 등)으로 나누어 분석을 한 바 있다. 계속해서 경
관체험이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일회적인 것으로 시간

의 흐름 속에서 개인에게 발견되고 그 가운데 일부는 양

식으로 고정화 되어 사람에게 공유되는 집단표상이다. 
이때 공유된 경관체험은 다시 회화, 사진, 문학, 노래, 종

교경전 등 텍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풍경을 보는 방

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37].
노래 가사는 나타내는 대상의 이미지를 형성 하는데  

수용자가 따라 부르기, 즉 재현이 쉽다는 점에서 영화나 
드라마에 비하여 반복성과 파급성 차원에서 우월하다. 
이와 같은 대중가요의 재현성은  인간모방본능 즉 동일

한 노래를  다른 사람이 다른 시공간에서 거듭하여 부르

는 가운데 자기도 따라 부르고 싶어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19]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언어로서 대중가요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대중가요의 창작자들은 대중가
요를 소비하는 대중이 대중가요 가사를 ‘그때, 그 곳의, 
그 마음으로’ 잠시 바꾸어 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38].

2.2 이국성과 대중가요

이국성, 이국취미, 이국취향(exoticism) 등은 이국적
인 경험에 대한 매혹과 동경을 표현하는 스타일을 총칭

하는데, 그리스어의 엑소티코스(exotikos), 즉 ‘외국의, 
외래의’에서 유래된 말로 자신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
진 미지의 이국을 취재하여 비통속적인 혹은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를 표현수단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39]. 
음악에서의 이국성은 자국의 문화, 태도, 관습, 도덕 

등이 다른 장소, 민족, 환경 등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
다.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동일시하거나 자기화하지 않
은 상태에서 표현대상을 의도적으로 낮선 타자(other)로 
설정하여 타자화 된 대상을 표방할 때 발현되는 신선함

과 새로움에 대한 미적 쾌감의 맛을 보는 방식의 하나이

다[40]. 
장소적 측면에서 이국성이란 외국에 특별히 떨어져 

있는 문화, 생활양식, 사람, 풍경을 보는 것으로부터 유
래되는 심성으로 관광에 적용하면 다른 장소, 사람, 문화
에 내재한 신기성, 기분의 차이를 의미한다[41]. 즉 근대
화의 과정 속에서 관광배출지가 가지고 있는 동일하고 

복잡한 것을 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이국적이고 단순한 

것을 추구하려는 것, 즉 차이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장유정[15]은 대중가요의 나타나는 장소에 대한 이국

성을 이국적 정취(exotic mood)와 이국적 정서(exotic  
emotion)로 나누었는데 감정의 정도에 의한 구분으로 소
재주의적 차원에서 이국적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이 전자

라면 후자는 정서의 자기화와 내면화를 거쳐 감정적 동

요까지 이루어낸다. 음악은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인간
의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데 가장 자유로울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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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언어의 소통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42].   
이영미[22]는 보다 본격적으로 대중가요의 이국성을 

관광과 연관시키고 있는데 낯설고 신기한 경치나 사물을 

나열해서 즐기고,  몸과 마음을 담그지 않고,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국적 제스처에 불과한 화자

(話者)의 관광적 태도라고 지칭하였다. 
일제 강점기 가요에 나타나는 외국은 주로 정치적 경

제적 도피처로서 나타나는데 <남국의 눈, 1936> 경우 
남국에서의 눈이라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이국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정서 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노래가사를 통해 제

시되는 공간은 가상의 공간으로서 소박한 일탈성이 허용

되는 곳인데 타국에 대한 시선은 주로 고향을 잃은 상실

감과 당대인이 처한 삶의 고독과 극한성을 강화하는 역

할과 함께 역으로 새로운 희망의 도피처 역할을 하게 된

다[43]. <밀림의 달밤, 1943>은 자바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제국주의 전시 체제 하에서 강제 동원된 병사들

의 감성을 달래주는 동시에 대동아공영과 같은 이데올로

기를 주입시키는 진중가요 역할을 하는데 장소성의 강제

화라고 할 수 있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유입된 미

국식 대중문화로 인해 외국은 이국적 신기성을 가지고 

있는 매력 있는 장소로 각인되었다[43]. 대중가요는 일
제 강점기 및 6.25 동란 등 전쟁 등을 거치면서 받은 이
별과 죽음, 상흔 등을 잊고 찰나의 여흥 속에서 개인적이
자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해소, 즉 대중의 가려운 한쪽 귀
퉁이를 긁어주고, 고달픈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상상 속
의 낭만적 판타지를 제공했다[44].
또한 대중가요는 한국의 대중의 관심사, 욕망, 세계에 

대한 인식, 국제성에 대한 욕망을 표현하고 있을 뿐 아니
라[22] 욕망의 가상적 배설의 한 부류이기도 하다[45]. 
이러한 시각은 이국성 자체가 현실세계에서 추구하지 못

하는 것을 유토피아로 설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만 
이국성의 시각이 관광의 장에서 타지에 대한 문화이데올

로기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식민주의적 시각

에서 우월감의 대리충족이자 이미지의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41] 유의해야 한다.

3. 연구방법

대중가요가 관광언어로서 특히 이국성을 바탕으로 잠

재관광객에게 외국의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를 어떠한 형

태로 제시하고 있는가와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방법을 진행하였다.
심성사 혹은 망뗄리떼사(histoire des mentalities)는 

일상생활 조건에 대한 범인들의 태도, 역사적 행위자들
의 집합적인 의식과 사고를 고찰함으로써 한 시대, 한 역
사적 국면의 집단 심리적 현실을 규명하는 방법이다

[46]. 즉 대중가요를 통해서 노래가 유행했던 당시의 대
중이 가진 외국의 이국적인 관광지에 대한 사고와 의식

을 찾아내기 위해 채택하였다.
연구대상으로 해방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발

표된 대중가요로서 총 65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기를 
한정한 이유는 1970년대부터 인바운드 관광객들의 방한
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였고 해방 이전의 외국의 

국명과 지명을 다룬 대중가요들은 화자가 정치적 망명객 

혹은 전쟁에 동원된 군인 등으로 관광객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노래의 선정에 있어서 
1960-70년대 대중음악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음악 랭킹 
집계가 전무한데, 1970-80년대에 명맥을 유지하다가 
1997년 이후 공중파 음악방송의 순위 프로그램이 사라
진 풍토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대중가요의 이국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논문에서 다룬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인

터넷 블로그, 신문기사 등에서 외국지명을 가지고 있는 
노래를 추출하였다. 특히 대중가요의 가사를 대규모로 
다루고 있는 추억의 음악감상실(http://www.ponki.kr),가
사집(http://gasazip.com) 등을 활용하였다.
해당 노래의 가사가 이국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범주를 설정하였다.  관광언어로
서  Dann[23]에 의해 제시된 형용사들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즉  primitive, simple, 
unsophisticated, natural, exotic, spectacular, remote, 
unspoiled, timeless, unchanging 등이다. 이승재[24]는 
특히 관광브로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remote, far, 
unknown 등이 관광언어로 쓰였음을 재확인하였다. 대
중가요에 관한 연구를 보면 가사의 이국성을 가보기 힘

든 먼 곳, 특별한 곳[22], 이국적인 풍물이나 인물[15]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소영[44]은 대중가요의 이국적 
취향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면서  본 연구에서 논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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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음악양식을 포함하여 대상으로서의  지역 및 
타자에 대한 신선함과 새로움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범주를 구성하고자 

한다.

Table 1. Category of exoticism
Spec Region and  others   Researchers

adjective

time
primitive
 timeless

unchanged

 S. Lee
(2012)
Dann
(1996)

 

place remote
far

object

simple
unsophisticated

exotic
spectacle
unknown

noun

remote place
special place

Y. Jang
(2008)

people or attraction that give fresh 
and new feeling 

S. Lee
(2007)

이어 해당 범주를 중심으로 연구대상이 되는 대중가

요에서의 가사를 추출하였다. 대중가요에 대한 텍스트 
내용분석은 김광해[47]가 일제강점기의 대중가요를 분
석함에 있어서 주제별로 분류하고 어휘의 빈도와 의미를 

분석한바 있다. 
범주설정과 범주에 근거한  가사가 잘 분류되었는가

를 확인하기 위해, 즉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
보하기 위해서 동료보고 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대중문
화와 관광간의 관계에 연구를 다수 할애한 연구자 2명과 
함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표 1>의 범주화를 검
토하였고 범주화에 의한 가사 분류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하였다. 질적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 차원에
서 연구도구로서 통찰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탐구상황이나 과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전문가나 다른 동료 탐구자에게 전

반적인 탐구과정을 노출시킨다[48].

4. 분석결과

총 65개의 노래를 이국성을 나타내는 관광언어의 범
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목적
인 ‘이국성을 담고 있는 대중가요는 관광언어로 볼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당시에 관
광언어로서의 대중가요가 역할을 하였음을 알아보았다

[42, 15,43].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범주화된 관광언어
를 토대로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5개의 이국성 범주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시간과 공간 관련

한 형용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대중가요도 발견할 수 

있었다(홍콩아가씨, 사이공아가씨. 차이나 맘보, 사이공
의 밤, 차이나아가씨,  샌프란시스코, 내가 울던 빠리, 스
페인야곡, 우크렐레아가씨, 하와이연정, 와이키키해변, 
아메리카선데이, 인디안로맨스 등 13곡). 다만  해당 노
래는 형용사(대상), 명사(장소, 풍물, 인물)등으로 이국성
을 나타내고 있었다.
두 번째 연구목적인  ‘당시의 대중가요는 이국성을 어

떠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가?’ 관련한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형용사로서, 시간적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 원시적인, 

끊임없는, 변함없는 등을 나타내는 관광언어는 주로 시
간적 배경으로서 ‘밤’과 ‘ 깊어가는 밤’ 과, 밤은 깊어가
고 만물이 잠들어 있지만, 이국땅에서 잠들지 못하는 화
자의 슬픔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피고 지는(워디
꾸냥, 1955),  피기 전에 지는 구나, 저승에나 피워보리
(남국의 밤, 1967), 어제도 오늘도, 그 옛날의(에지프트
아가씨, 1964)등을 통해서 자연적 현상으로 시간적인 유
구함과 변함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형용사로서 공간적인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는데, 외

진, 멀리 등을 나타내는 관광언어는 먼 것에 대한 강조
(저 멀리, 먼 먼, 수륙만리, 수륙천리), 방향감각의 상실
(헤매는, 오늘은 남쪽으로 내일은 북쪽으로, 어디로), 출
발지로서 고향과의 대비하고 거리로서 감정의 깊이를 표

현(고향 꿈이 그리운), 험난한 여정(파도 넘어), 방향의 
중복표현(남남쪽)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오키나와, 사
이공, 보르네오 등 남쪽지역을 묘사할 때에는 남십자성
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이지 않고 북위

30도 이남에서만 볼 수 있으며 주로 남쪽으로 항해를 할 
때 기준점으로 활용되었다는 측면에서 출발지와의 거리 

격차를 나타내주고 있다.   
형용사로서 대상적인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는데, 단

순, 세련되지 못한, 이국적인, 장관을 이루는, 알려지지 
않은 등을 나타내는 관광언어의 활용은 다음과 같았다.  
형용사는 이후 분석된 명사의 이국성을 부연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인물과 장소와 결합하고 있다.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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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적임을 제시하거나(이국적인, 이국천리의, 낮선 등)  
장소의 이국성과 전형성을 띠는 어구로 제시(동양의 경
우 특히 남국은 북소리를 들으며, 오렌지 향기로운, 서양
의 경우에는 빌딩에 날아드는, 네온불이 파도치는, 푸른 
등 붉은 등이 물결치는 등의 야경)하고 있다. 특히 런던
은 안개 낀과 가스등 불빛 흐린, 사막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캬라반 점을 치던 등이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물을 수식하는 형용사구는 주로 젊은 여성과 관련되는

데 신비로움(검푸른 실눈썹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하
얀 베로 얼굴가리고), 순박함(꿈을 꾸는, 수줍어, 부끄러
워), 관능(어여쁜, 터질듯한, 바람따라 춤을 추는) 등이 
활용되고 있다.    
명사로서 가보기 힘든 곳, 특별한 장소를 나타내는 관

광언어의 활용은 다음과 같았다. 장소는 이국땅이라고 
직접 명시(타국땅, 이국), 고향 혹은 출발지와의 경계 표
시(현해탄) 국명, 지명, 시설물 관련 지명을 직접 제시하
거나 대표적인 지명을 열거하고(동양은 간디스강, 벵갈
사, 밀림, 하네다공항 등, 서양은 금문교, 메트로폴리탄, 
웨스트민스트, 엠파이어스테이트, 오아시스, 알링턴, 유
니온정거장) 또 비유적으로 제시(파라다이스)하였다. 
명사로서 신선함과 새로움을 주는 풍물이나 인물 관

련해서  관광언어의 활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가씨의 등
장이 빈번하였으며 특히 꽃 파는 아가씨에 대한 묘사는 

홍콩아가씨(1952),  사이공아가씨(1959), 꽃 파는 아메
리카아가씨(196?)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국적인 
여성상은 동양여성과 서양여성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데 동양의 수줍고, 부끄러운 순종성(차이나맘보, 195?)
에 비하여 서양은 구속에서 벗어나고 자유분망함의 상징

인 칼멘(칼멘야곡, 1955), 권력성의 클레오파트라(에지
프트아가씨, 1964), 성스러움의 마돈나(내가 울던 빠리, 
1955)등의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국적 여성성
을 강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장치물을 활용하고 있다(중
국은 호궁, 공작부채, 월남은 아오자이, 서양은 드레스). 
이국성을 강조하기 위해 명사의 나열이 시도되고 있

는데 의도적으로 후렴구를 활용하고 있거나(니얼산스, 
라이라이, 양귀비맘보, 삼국지맘보, 양차맘보) 필요이상
의 영어를 과잉하고 있다(카텐, 샨데리아, 샴펜, 허밍, 에
드랑제, 오페라싱어, 선데이, 메도로, 핑크에다리아). 동
양에 비하여 서양은 근대성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는데 

동양이 주로 밀림, 야자수, 열대어 등이라면 서양은 나이
트여행기, 메도로, 네온, 빌딩 등이 활용되었다. 특히 이

국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현실에 없거나 있을 수 없

는 현상을 묘사하기도 하였는데 샌프란시스코(1953)의 
비너스동상, 스페인야곡(1963)의 사바나의 밤, 보르네오
아가씨(196?)에는 아오자이와 함께 비너스, 남국의 아가
씨(1964)에서의 벤조, 모록코의 밤(196?)의 집시, 사막의 
로맨스(196?)의 보헤미안, 와이키키해변(1967)의 로렐라
이 등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텍스트는 콘텍스트(context)를 반영하며 이에 자유로
울 수 없다. 텍스트로서의 대중가요 혹은 대중가요의 가
사는 유행한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세계관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따라 이국성을 
띠는 형용사와 명사를 중심으로 대중가요가 어떻게 장소

의 이국성을 띄고 있느냐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해방 후 6-70년대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의 맹아기(萌芽期)였고 본격적인 관광산업 이전
단계 였다. 따라서 관광지로서의 외국에 대한 프로모션
이 전무한 상태였고 다만 일부계층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체험들만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미군정과 함
께 유입된 미국의 팝음악, 번안가요, 월남파병으로 만들
어진 진중가요, 일제 강점기에 유행한 대중가요의 잔해
로서 남아있던 중국 관련 노래들이 있었다. 이들 대중가
요의 노랫말에는  대중가요 창작가의 적극적인 상상력 

발휘의 소산으로서 장소 이미지가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노래말을 통한 이미지 형성이 잠재 관광객
의 관광수요를 일깨웠으며 1980년대 본격화된 해외여행 
러시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관광
언어로서 대중가요 노랫말의 역할을 발견하였다.
관광언어가 이질성과 함께 친숙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친숙성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현지 혹은 현지인과

의 커뮤니케이션 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대중가요
에서의 친숙성은 주로 이국성을 소개하는 연결고리 역할

을 하고 있는데 이국성의 비약에서 자칫 상실될 수 있는 

공감성을 유지하는데 이용된다. 
이국성과 대조되는 친숙성이 동시에 제시되고 하는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아가씨를 배경에 삽입하
여  친숙성을 획득한다. 아가씨와 작중화자로서의 관광
객와의 관계는 친숙도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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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리가 있는 아가씨는 수줍은, 눈을 가린(사이공아
가씨, 1959; 차이나맘보, 195?), 하얀베로 가리고(에지프
트아가씨, 1964) 부터, 야자를 던지는, 바나나 따주는(사
이공아가씨, 1959), 윙크하는 내 모습은 정말 가슴 흔들
린다나요(우크렐레 아가씨,1966), 태양에 윙크하는(와이
키키해변, 1967) 등 타자의 신호를 유발하는 아가씨를 
제시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성적인 노골성을 표시
함으로써 친숙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가슴 품에 안겨가
고 싶어요(홍콩아가씨,1952),  터질 듯한 가슴에(보르네
오 아가씨,196?)이다. 
두 번째는  배경에 대한 의인화(personification) 및 감

정이입(empathy)을 통한 동일시 시도이다. 이는 장소의 
브랜드개성적 연구의 단서를 제공한다. 남십자성 소근대
는(남양의 밤 ,1955),  팔각등불 울고웃는(워디꾸냥, 
1955), 내가 울던 빠리(내가울던 빠리, 1955), 조각달이 
물에 떠서 춤을 추는(베니스애가, 196?)등이 있다. 
세 번째로 고향에 대한 언급인데 임시적인 머무름과 

동시에 돌아갈 것을 암시하고 있다. 고향 그리워 남대문
을 바라보면(서울차이나꾸냥, 196?) 한국배, 그리운 고
향산천, 뻐꾹새(하와이안코리안송,1953) 등을 예로 들을 
수 있다.  네 번째로 익숙한 풍경과 소품을 제시하고 있
는데 벵갈사 풍경소리(인도의 향불, 1952),  선녀같고 비
너스같고(메콩강아가씨,1967), 고개 넘어 주막집(아리조
나 카우보이,1956), 사공의 뱃노래(나포리맘보,1956) 등
이다. 또한 서양아가씨 및 관련소품 관련하여 빈번히 등
장하는 분홍색(런던소야곡,1951;  칼멘야곡,1955, 나포
리연가, 1956)은  연분홍치마 등 화자의 출발지에서는 
매우 익숙하다. 다만 이방인으로서 관광객이 대하는 지
역주민을 주로 젊은 아가씨로 설정하는 것과 이국성을 

표출함에 있어서 특정지역을 특정 명사로 쓰는 것은 표

현의 진부(cliche)와  관광 상황에서 과장되고 단순화된 
집단이미지 혹은 고정관념에 기초한 부정적이고 쉽게 

변화하지 않는 태도로 고착 될 가능성이 있음에 향후 관

광프로모션 관련 관광언어의 생산에서 유의하여야 부분

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1950-60년대 관광언어로서 대

중가요가 관광객의 행동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이

국성을 재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글로벌라이제이
션이 진척되고 있고 지역과 지역을 구별 지을 수 있는 

이국성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국성의 회복은 

관광행동을 유도하는데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관

광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구사함에 있어서 이국성을 적

절히 가미시키는 것은 관광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미지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관광객에게 의미 

있는 관광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광언
어는 다양한 형태로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

많은 광고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선택지 속에 살고 있는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문화 특히 대중가

요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
한점으로 다만 이국성을 드러내는 핵심요소로서 가사에 

조응하는 리듬과 악기의 선택 등에 대한 고려를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해서 개진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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